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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1년도 제13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61작품으로, 초연부

문 42작품, 재연부문 19작품이다.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(90%), 사업목

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(10%)에 두었으며, 다양한 형태(작품성향, 구성 

등)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(블라인드심사),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

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, 최종작품 

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.

  ARKO한국창작음악제에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작품이 출품되는 것은 바

람직한 현상이다. 그러나 꽤 큰 비중의 작품들이 관현악곡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덜 

된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. 즉 표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, 악

기에 관한 지식, 악보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방법에 관한 생각 등이 부족한것이 

스코어에 여실히 드러났다. 뿐만 아니라, 관현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

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음악이 갖는 서정성이나 음악적 전개, 발전에 관한 

사고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다.

 

 그 중 본심에 올라온 작품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 선정이 쉽지 않았다.

 두 곡의 관현악 초연작품은 대조적인 분위기가 될 것 같다. 한곡은 소박하나 진지

하고 짜임새가 있으며, 다른 한 곡은 적극적이고 화려하며 표현의 폭이 넓다. 재연에

서는 두곡의 협주곡이 선정되었고 특히 하모니카 협주곡은 그 참신함과 함께 작곡가

와 연주자간의 치밀한 소통이 돋보이는 작품이다.

여러 심의 위원들의 의견으르 모아 최종 선정된 작품들의 연주를 통해 우리나라 관

현악 작품의 창작과 연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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